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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제목 어린이를 위한 배려

학생작성글

� 주제 : 배려

� 저는 배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① (배려란 책의 줄거리는) 예나란 아이가 6

학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학교에서 임원서거를 하는데 예나를 1학년때부터

회장,부회장를 놓친적이 없어 이번에도 될줄 알고 자신감이 있는 얼굴로 가

서 투표를 다 하고 보니 예나를 회장이 되지도 않아고 부회장도 되지가 않았

다. 임원선거가 끝나자 각 부 부장들을 뽑았는데 예나는 바른생활부 부장이

되었다. 예나는 바른생활부 부장이 맘에 안 드는지 집에가서도 부모님께 퉁

명스럽게 말을 하였다. 그 다음날 학교에서 가서 바른생활부 부장들이 모여

서 회의를 했는데 석 달안에 뭔가 눈에 띄는 일을 (하지) 해야 바른생활부가

없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바른생활부는 없어진다고 하였다. ② 그런데

어느날 5-1반 바른생활부장인 예림이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예림이네 반 수

빈이라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우가 있는데 학교안에서는 밀면서 다닐

수 있는데 등하교는 엄마의 도움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메일이 왔다. 그래서

바른생활부장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밀어주기로 하기로 하였다. 예림이는 그

런일을 하면서 점점 (바뀌어 가고) 배려를 할 줄 아는사람으로 바뀌게 되는

이야기이다.



� 내가 만약 예림이였다면 바른생활부장 같은건 아예 하기 싫다 말을 하였을

것 이다. 그리고 처음엔 예림이가 회장,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바른생활

부장이 되었을 때는 예림이가 정말 안 되보였다. 그렇지만 나는 이 책을 읽

어가면서 예림이가 선거에서 떨어진게 잘 됬다고 생각한다. 그 이유는 만약

예림이가 회장이아부회장이 되었다면 잘난 척은 갈 수록 더 심해질 것 이고

아이들에게 자기 맘대로 일 시키는 것 도 더 늘어날 것이다. 그러지만 예림

이가 선거에서 떨어져 바른생활부장이 되어 몸이 불편한 아이를 도와가면서

사람들에게 배려를 할 줄 알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아 예림이가 정말 존경스럽

다. 나도 그런 성격을 고치려 노력은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친구들에게

배려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. ④ 지금이라도 예림이 처럼 성격도 고치

고 남에게 배려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겠다.

학생작성글



첨삭지도

� OOO 학생은 대상 도서에 대한 줄거리를 1문단에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. 

예나가 바른생활부 부장이 되는 과정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

적었습니다. 개요를 짜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앞부분에 줄거리를 길게 쓰게

됩니다. 이 글도 예나가 바른생활부 부장이 되는 과정이 길고 배려할 줄 아

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짧게 요약했습니다. 대상도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

볼 수 있지만 잘 분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에 어

울리는 내용을 골라 분석해야 합니다.

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

�이 글은 독서감상문입니다. 독서논술은 내세우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

가 들어있어야 합니다. 이 글은 주로 1문단-줄거리, 2문단-내가 예림이라면 어떻

게 할까 하는 두 부분입니다. 독서논술에는 줄거리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만 간단

하게 씁니다. 또한 ‘내가 만약 ～라면’과 같은 표현은 한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므

로 설득력이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. 따라서 독서논술 면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

말할 수 없습니다. 독서감상문이라고 본다면 2문단에 OOO 학생의 생각이 잘 드

러나 있습니다. 줄거리를 더 간단하게 줄이고 2문단 내용을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

정리한다면 좋은 독서감상문이 될 것입니다.

창의적 사고력



�이 글은 독서감상문이라 서론-본론-결론의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. 더구나 1문

단은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이라 독서논술의 본론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. 2문단

을 바탕으로 주장을 찾아내서 독서논술로 다시 써봐야겠습니다. ‘실패가 성공보다

더 큰 가르침을 준다’는 주장은 어떨까요? 회장 선거에서 성공했다면 잘난 척하고

자기 맘대로 하기 쉽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2문단 내

용을 풀어쓰면 되겠습니다.

문제 해결력

�글을 급하게 쓴 흔적이 많습니다.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많이 틀렸고 문장의 호응

관계가 많이 어긋났습니다. ‘～을, 를’ 표현을 잘못한 곳도 있습니다. 표현력과 문장

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 쓰는 건 아닙니다. 한 번 쓴 글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

다. 글을 쓰면 며칠 지나서 다시 읽어보며 고쳐야 합니다. 아무리 뛰어난 작가도 한

번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.

�① - 문장을 너무 길게 써서 앞뒤 호응관계가 맞지 않고 지루하게 되었습니다. (6

학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학교에서 임원선거를 하였다. 예나는 1학년 때부터 회장,

부회장을 놓친 적이 없어 이번에도 될 줄 기대했다.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얼굴로

투표를 했다. 그런데 투표 결과, 회장이 되지도 않았고 부회장도 되지가 않았다.)

�② 역시 문장이 너무 깁니다.

�- (그러던 어느 날 5-1반 바른생활부장인 예림이에게 이메일이 왔다. 예림이네 반

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수빈이라는 장애우에 관한 내용이다. 수빈이가 학교에서

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등하교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

고 한다.)

문장력 및 표현력

첨삭지도



첨삭지도

�③ ( )한 부분은 생략합니다.

�(배려란 책의 줄거리는) - 독서감상문이라 해도 이 부분은 빼야 합니다. 이 말을

쓰지 않아도 줄거리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.

�(하지) (바뀌어 가고) - ‘해야, 바뀌어가는’이라는 내용이 되풀이되므로 생략해야

합니다.

�④ 이런 결심은 글에서 습관처럼 쓰는 말입니다. 독서감상문에서도 설득력이 없

는 말입니다. 많은 것을 느꼈다는 표현, 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는 표현 따위는

좋지 않습니다.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쓰면 더 좋습니다. (바뀌어

야겠다. - 바꾸어야겠다로 씁니다.)

총평

�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써보세요. 그리고 글을 꼭 다시

읽어보고 고쳐보세요. 그럼 글 쓰는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

실히 느낄 것입니다.


